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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본 협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11월18일부터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2009년도 1월 7일은 본회 정기총회와

임원을개선하는정기총회가개최된다.

금번임원선거는회장1, 부회장2명, 이사5명, 감

사2명을 선출하고, 각 시 도지회는 지회장과

운 위원을선출하는매우중요한시기이다.

그간 협회와 양봉업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현

임원/지회장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 을 드

리면서, 협회의 임원선출은 양봉산업의 발전에

백년대개의 앞을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협회 및 지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이

선정하는작업이분주하다.

현재 많은 인원들이 업계를 위해 임원에 출마하

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

본 협 정기총회 2009년 1월 7일 개최(대전 아드리아호텔) 

향후 비전과 풍부한 경륜과 경험, 업무수행능력, 강한 리더쉽 등을

두루 갖춘 자를 임원/지회장으로 선출 합시다.

금번 임원/지회장 선거는 화합으로

최규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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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분위기이다. 

매년 지회장,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전에서는 지

지후보자에 따라 회원 간 양분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선거이후에는 서로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더라도 우리 양봉인들이 하나로 결집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양봉인들 스스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헐뜯거나 비방하기 보다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

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역할을해야할것이다.

본 회의 선거전은 어느 단체보다 그 열기가 뜨

겁다. 열기가 뜨거운 것은 업계와 양봉농가를

위한 관심도 높다고 판단되나 너무 과열된 선거

전과 상대비방은 회원 간 자친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서로의 길을 걷는 일이 발생하므로 서

로가자중해야할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들어내

는 감정싸움보다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향후 양

봉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야 하며, 터무니없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는표를주지말아야한다. 

또한 임원선출은 전국 4만 양봉인들의 얼굴이

다. 풍부한경륜과경험, 그리고품행, 업무수행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자를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되길기대해본다. 

지금의 농업 농촌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는 것은 양봉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

다. 정부에서는 잘하는 농가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과 농업인 등록제

등을 시행하여 경쟁력이 있는 전업양봉농가 육

성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펴나가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타 농업에서는 풍작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울상이며, 특히 채소(무우, 배추)농가들은 생산

비 원가도 나오지 않아 농사자체를 포기해야 하

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금년 쌀농사 풍년으로 예

년에 비해 20만톤이 증가되어 수매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

다.

이러한 국 내외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도 하루빨리 국제 시대흐름에 맞추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향후 각종 정책

과 비전을 정부에게 제시하고 몸소 실천하여 세

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양봉산업을 육성한다는

각오가있어야살아남을수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선거로 인하여 업계가 분

열되는 선거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자제하는 모습과 화합

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

다. 업계를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의사를 표명한

후보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금번선거에 유종

의미를거둘수있길기원한다.


